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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진우의�<그들�사이의�대화가�시작되었다>는�전신거울과�그�앞에�세워둔�마네킹으로�구

성된�설치�작품입니다.�전신거울과�마네킹은�독립적으로�세워졌지만,�마네킹�전체를�전신

거울이�반사하면서�유기적인�작품이�됩니다.�이�설치�작품은�본인의�희망대로�스타일리스

트가�된�고객의�사연을�반영하기�위해서,�스타일리스트라는�직업하면�연상되는�마네킹과

전신거울을�동원해서�스타일리스트의�다면적인�모습을�반영하기�위해�만들었습니다.�고객

은�아버지가�선물한�‘99년�그랜저XG�3.1�덕분에�스타일리스트의�바쁜�일과를�해결할�수�있

었다고�털어놓았습니다.�더욱이�그�차의�내부에�무수한�의상과�소품을�담아�운반할�수�있었

다고�합니다.

자신이�스타일리스트로�성장할�때�옆에서�비서처럼�보조해준�차였던�만큼,�중고로�처분할

수�없을�만큼�일심동체가�되었다는�것입니다.�이런�고객의�사연을�반영하기�위해�박진우는

<그들�사이의�대화가�시작되었다>가�조명이�켜질�때와�꺼질�때�각기�다른�두�가지�모습을

드러내도록�설계했습니다.�어떨�때는�스타일리스트의�도구로서�전신거울과�마네킹이�보이

고,�또�어떨�때는�고객이�탔던�차의�부품이�고스란히�드러나도록�설계했습니다.�사연자의

고백은�박진우가�만든�소장용�작품에서도�빛을�발합니다.�

<옷장�위의�XG샹들리에>는�작가의�대표작을�고객의�사연에�맞게�변형시킨�작품입니다.�얼

핏�현대적인�조명�장식품처럼�보이지만,�기존�조명�전구�대신�자동차의�헤드라이트를�달아

서�고객의�지난�추억을�환기시키도록�만들어졌습니다.�글�·�반이정

그들�사이의�대화가�시작되었다�·�옷장�위의�XG샹들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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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렸을�때부터�옷을�좋아했던�저는�현재�5년�차�스타일리스트입니다.�밤늦게�다니는�딸이

걱정되신�아버지가�은퇴�후�물려주셨지요.�고된�하루를�보내면서도�아버지가�앉았던�운전

석에�앉으면�뭔가�위로를�받는�것�같았습니다.�하지만�경력이�쌓이면서�일은�늘어�지인과�함

께�일하게�되었고,�이제�그랜저�한�대로는�하루에�소화할�의상과�소품을�모두�실을�수�없게

되었습니다.�아버지는�오래�잘�탔으니�괜찮다고�하시지만,�과연�이�차를�처분할�수�있을지

마음이�무겁습니다.

작가�인터뷰

고생하는�딸을�위한�아버지의�사랑과�그런�아버지에�대한�딸의�고마운�마음이�낡은�그랜저

에�고스란히�담겨�있는�듯합니다.�스타일리스트로서�새롭게�출발하는�사연자를�위해�그녀

의�밝은�미래를�비춰줄�작품을�선물하고�싶네요.

프로필

제품,�그래픽,�공간,�순수�예술�등�장르에�구애�받지�않고�종합적�시각으로�자신의�영역을�개

척하고�있는�박진우는�서울대학교�금속공예,�영국�왕립예술학교�제품디자인을�전공하였습

니다.�2012년�문화체육관광부�지정�‘오늘의�젊은�예술가상’�디자인부문에서�수상했으며,

사연�소개

작가�박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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